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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유기화학 효능 친환경 농약제재 개발

지역 중소기업이 유기화학 농약에 버금가는 방제능력을 지닌 친환경 제재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8월23일 친환경 배 특화사업단(단장 김월수 전남대 교수)에 따르면, 사업단은 최근 곡성군 고달면과 보성군 

회천면에서 에이스 코리아가 개발한 해충제, 곰팡이 억제제, 작물 영양제 등 친환경 제재를 이용한 <무농약 

배 과원 프로그램>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사업단은 제재들을 활용해 병충해를 막는 것은 물론 2006년 최악의 기상 조건에서도 뛰어난 수확을 거두어 

9월 농림부 관계자와 농민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제재와 무농약 재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

다.

제재는 콩기름, 국화, 때죽나무 등 순 식물성 추출물을 원료로 은나노 기술을 더한 것으로 방제효과가 뛰어

날 뿐만 아니라 160가지 사용 후 유해성분 검사에서도 모두 불검출 판정을 받아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또 농약을 반복해서 쓸 경우 생기는 농작물의 면역력 증강 효과도 미미해 하우스 농가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 코리아는 1998년부터 제재 개발에 착수해 연구를 함께 진행한 교수의 사망 등 위기를 딛고 2005년 

말 완제품을 만들었으며 장성군 동화면, 순천시 별량면,  강진군 옴천면 등의 친환경 재배 농민들을 상대로 제

재를 활용토록 해 우수성을 입증했다.

김월수 교수는 “친환경 제재는 원천적으로 화학농약의 방제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이 제품은 햇빛쪼임

이나 물 관리 등 조건만 맞춘다면 화학농약에 버금가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연합

뉴스 손상원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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